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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일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창설 

일본은 1995년 12월 25일의 각의결정「당면한 행정개혁의 추진방책에 대하여」에 있어서, 「신기술사업단 및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의 두 법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의 기본정비를 꾀한다는 관점에서, 1996년도에 통합한다」
는 취지가 결정된 것을 받아들여, 1996년 10월 1일을 목표로 두 법인을 통합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을 설립하
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단법」을 공포, 시행한다. 

1. 「과학기술진흥사업단」설립의 의의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의 설립은 독창적인 기초연구 및 연구교류 촉진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
단」과,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하여, 所要의 합리화를 추진함
과 동시에,「과학기술기본법」의 성립을 받아들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 정비 및 첨단적, 독창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에 의한 합리화 

양 법인의 통합에 있어서는 임원의 삭감, 관리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정원의 합리화, 기존사업의 재검토 등에 의해 

所要의 합리화를 꾀한다. 

3. 업무내용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정비와 첨단적, 독창적인 연구개발의 추진을 업무로 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단」은 「과
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시책의 실시기관으로서, 21세기의 발전기반을 창조하고 풍요로운 미래사회를 구축하는 것
을 목표로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과학기술행정에 요구되는 다음의 중점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정비 

①국내외의 과학기술정보문헌 등의 과학기술정보의 신속하고 적시 정확한 제공 

②외국의 연구자를 초빙하는 등 연구교류의 촉진 

③연구지원자를 국가연구기관에 파견하는 등 연구지원기능의 충실 및 강화 

④청소년과 연구자의 접촉의 장 제공 등 젊은이의 과학기술이탈에 대한 대응 

(2)첨단적, 독창적인 연구개발의 추진 

①우수한 연구자, 연구테마에 착안한 독창적인 기초연구의 추진 

②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향한 신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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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EP과 동남아시아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자교류 동향 

최근 동남아시아제국에 있어 과학기술정책연구를 계획 또는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OECD 가맹국 
등의 과학기술정책연구실시단과의 연구협력 등에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로부터 공동연구 및 연구자교
류 요청이 많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NISTEP(일본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
시아, 필리핀 각국에 있어 해당기관의 공동연구 및 연구자교류 수입기관 등의 상황을 조사하였다. 

태국에서는 태국과학기술개발청(NSTDA)이 NISTEP에 기술예측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전문
가가 파견되는 경우에는 NSTDA가 창구가 되며, 이에 대응할만한 인력을 준비 중이다. 또 NSTDA에서는 이러한 조
사연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첸마이대학에 의뢰하여 이미 기술예측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 담당자
가 일본인 전문가를 파견할 경우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과학기술정보센터(MASTIC)
가 말레이시아에서 기술예측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자 2명이 NISTEP에서의 연수를 종료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귀국
후의 연수성과 활용상황을 조사한 바, 해당 연구자가 기술예측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처와 협의하고 있었다. 앞
으로 질문표의 작성 및 집계 후의 해석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시되는 시점에서, 일본에 기술예측 전문가를 요
청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공동연구의 기능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원(LIPI)에서
는 연구자가 과학기술지표연구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일본의 연구기관(埼玉大學) 및 관련 기
관(일본학술진흥회)과 접촉하여 회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후보자는 LIPI의 국제협력과장으로, 과학기술지표 외에 특
허 등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체재 중에 연구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일본어를 배
우고 있었다. 

필리핀에서는 기술예측조사에 관련되는 전문가를 NISTEP에 파견의뢰하고 있어, 受入體制를 조사한바, 필리핀 과학
기술부(DOST)가 창구가 되고 체제는 DOST의 계획평가국이 중심이 되며, DOST 및 산하 부속연구소로부터 인원
이 구성되어 있었다. 계획평가국에서는 기술예측조사의 실시와 과학 기술지표에 대한 연구계획이 있었으며, 기술예
측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1회째의 질문표를 발송하였다. DOST에서는 이에 대한 집계가 끝날 즈음에 NISTEP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고 하려고 한다. 또 DOST 부속 연구소인 필리핀공업기술개발원(ITDI)의 연구자로부터, 
NISTEP에서 「Human Resources」에 대한 연구를 위해 체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조사한 4개 국가 중 3개 
국가로부터 기술예측조사와 관련되는 전문가 파견요청이 있어, NISTEP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느꼈다. 국가마다 조
사연구의 준비상황에 차이가 있어, NISTEP에서 전문가를 파견한 경우에 상대국에 따라 폭넓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
다. <NISTEP News, 1996년 4월호, No. 91> 

대만, 중국과의 3通(直接通航, 通商, 通信) 거점으로 「兩岸經貿特區」설립 

대만 行政院은 5월 8일까지 중국과의 3통(직접통항, 통상, 통신)의 거점이 되는 「兩岸經貿特區」설립을 위한 조례
안을 마련하였다. 해운, 통신 외에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확대에 법적
인 근거를 주는 내용이다. 이미 중국측도 직접통항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중국·대만협의에서 

실현이 꾀해질 전망이다. 「특구」의 청사진은 連戰행정원 원장이 입법원(국회)에서 밝히기로 하였다. 경제건설위원
회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있어 5월 20일 총통취임식 후에 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특구의 성격으로서, 
물류, 인적왕래 외에 정보, 자금에 대하여 특구를 통한 중국과의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輸
出加工區」와 더불어 무역업무의 원활화를 꾀하기 위해 세제면에서의 우대조치가 담겨져 있다. 지금까지 제3국가·지
역을 경유하고 있던 중국·대만간의 은행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금융서비스의 실현이 꾀해진다. 실제의 운용에서는 해

운, 물류가 항공, 여객수송분야보다 우선시 되는 단계적인 개방지침이 강조된다. 특구의 개설지점에서는 이미 대만즉
에서의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臺中, 高雄의 2개 港에 대한 지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구지정을 위
해 臺中에서는 총 700억 臺灣元으로 항만을 중심으로 한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측의 창구에 대해서는 福建省의 省都 福州 주변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兩岸交流의 특구로 지정 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만측에서는 특구개설문제가 再開後 중국·대만협의에서 중요의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며, 經濟

建設委와 함께 對中國 정책을 주관하는 대륙위원회가 교섭의 지휘를 맡을 방침을 나타내었다. 特區外와의 인적왕래
의 규제 등 주변문제를 포함하여 협의사항은 매우 광범위에 걸쳐져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5월 9일자> 

일본 특허청, 일본의 공개특허데이터를 중국에 일괄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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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은 중국의 공업소유권을 소관하는 專利局에 대하여 '76년 이후의 일본의 公開特許公報의 영문초록 데이
터베이스를 자기테이프로 일괄공여할 방침임을 나타내었다. 이 내용은 5월 10일에 동경에서 열릴 예정인 日中특허
청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합의된다. 중국의 공업소유권제도에 대한 정비지원은 日美歐 3극의 특허당국의 중요과제
로, 미국의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3극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에도 공여하고, 앞으로는 국제적인 공업소유권 보호의 틀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특허
정보의 전자화를 목적으로 한 '92년도부터의 페이퍼리스계획 추진과 더불어, 이것을 활용한 해외로의 정보제공을 적
극화하고 있다. 공개특허공보 영문초록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 360만 건을 69개의 기술분야로 나누어 CD-ROM화, 
나아가 새롭게 등록된 추가분도 매월 약 3만 건을 수록하여 약 80개의 국가와 국제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중국에
도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용 테이터베이스로서 활용되는데는 CD-ROM의 정보를 다시 한번 가공할 필요가 있
다. 專利局은 가공에 필요한 요원이나 비용, 나아가 日美歐 3극의 공용 데이터베이스와의 整合性 등의 문제가 있어
서 작년 가을부터 자기테이프에 의한 일괄제공을 요구하고 있었다. 제3회 日中특허청 장관회의에서 高盧麟 專利局長
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더불어 제공방침을 전달한다. 중국 국내의 특허심사시의 공공이용에 한정되는지, 일본 사용
자의 이용도 인정되는지 등, 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장관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에 대한 공업소유권제도에서의 협력은 EPO가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의 공여를 결정한 외에, 음악용 CD등의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도 한편으로 USPTO를 통하여 초록정보의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日本工業新
聞, 1996년 5월 8일자> 

미국의 1997년도 예산교서 개요 

지난 3월 19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1997회계년도(1996년 10월~1997년 9월)예산교서를 의회에 제출하였
다. 클린턴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1997년의 예산은 과거 3년동안의 강력한 경제적 실적을 토대로 성립되
어 있으며, 미국 국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7년동안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표1>참조), 불요불
급한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으로 고령자, 근로가족, 아동의 보호, 복지 개혁에 배려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
회보장·의료관련 등의 의무적 지출예산이 신장되지 않을 수 없어, 정부의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이 전년도 대비 

0.2% 증가로 낮은 신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민생연구개발예산이 전년도대비 3.2%증가하
여 연구개발예산 전체적으로는 1.7%증가로 되어 있어, 민생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중시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산교서 중,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하여 해설한 부분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
식과 주요사항, 부처별 중요사항이 담겨져 있다. 이하는 그러한 記述에 기초를 두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식 

①기술은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며 국가안전보장에 크게 공헌하며, 새로운 지식을 낳고, 건강·환경을 지키는 중

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②과학기술에 있어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가비젼의 기초이다. 이번 예산에서는 HIH에 있어서 
의학분야의 기초연구, NSF에 의한 기초연구와 교육, 기타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있어서의 연구 및 산학과의 협력 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③재정균형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적 과학기술에 대한 관민의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예산에서는, 과거 3년간에 있어 강한 경제력의 유지에 공헌해 온 과학기술투자와 경제대책을 계속하는 
것이다. 

④연방정부는 과학기술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국가의 경제, 안전보장, 환
경, 건강, 기타 사회적 수요에 있어 중요한 것이다. 또 국가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의 균형을 이룬 과학기
술투자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⑤현 정권은 폭넓은 경제효과를 동반하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관민 협력프로젝트를 창설, 확대해 오고 있는
데, 이들은 수송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와 함께 정보하이웨이, GPS, 환경 모니터링시스템 등의 새로운 형태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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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에 유용하다. 

2. 주요사항 

의회의 1996년도 재정균형결의에 따르면, 2002년까지 과학기술예산이 30% 삭감되게 되지만 (AAAS(전미과학기
술진흥협회)의 추계). 국제적인 대경쟁 시대속에서, 또 일본이 과학기술투자의 배증을 제시하고 있는 때에 그와 같
은 여유는 없다. 경제적 번영, 교육, 건강, 환경,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커미트먼트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예
산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①과학기술 총예산의 증액(전년도에 비하여 10억달러 이상 증액) 

②기초연구, 건강분야 연구예산 증액(NSF, NIH의 예산증액) 

③대학에 있어서 연구의 강화(전년도에 비하여 1.6억 달러 증가된 130억 달러) 

④고용·신산업 창출을 위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HPCC(고성능 컴퓨터·통신)계획 ATP(첨단기술계획)등에 대

한 투자의 유지 및 확충) 

⑤환경연구의 충실(새로운 환경기술,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기능에너지, 생물다양성의 보존, 기후변동, 자연재해 등
에 관한 연구) 

⑥21세기의 교육에 대한 투자(정보기술의 학교교육의 장에 대한 적용을 추진하는 「기술이해도전기금
(Technology Literacy Challenge Fund)」의 신설 

⑦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확충(국방연구 외에, 과학적 기법에 의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이행, 국
제과학기술협력의 강화, Dual-Use(양용) 응용프로그램 등) 

<표 1>세출입액 및 재정적자 전망 

<표 2> 1997년도 미국정부 예산안 전체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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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개발예산 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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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긴축정책은 경제재건으로의 産苦 

독일 정부는 거액의 재정적자와 대량실업을 안은 독일경제의 기사회생책으로서 4월말에 일련의 긴축조치를 국민에
게 호소하였다. 긴축정책의 목표가 공공지출삭감과 노동시장개혁에 있는 만큼, 즉시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복지국가
의 파괴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긴축조치가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독일경제가 커다란 변혁을 이
룩하는 전기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콜 정권의 제안 자세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측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도 강행한다는 태도를 일
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政·勞·使 3자간의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독일방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독일방식 그 자체가 이미 한계에 왔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독일방식이 경제적 기적에 공헌한 것은 1970년대말 까지이며, 지금은 기적은 신화일 뿐이다.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
하여 고용기회가 크게 감퇴하여 기업에게는 국내에서의 사업전개가 점점 더 채산이 맞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
한 배경의 하나는 확실히 동서독 통일에 따른 과대한 재정부담의 영향도 지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방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긴급조치에 의한 구조개혁의 길은 험난하지만, 독일경제가 현실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첫걸음을 내딪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 <Economist, 1995년 5월 4일자> 

아시아의 산업기술동향 

아시아기업의 대부분은 그 지역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수준의 두뇌에는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어린이의 산수 성적은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다 우수하지만, 하이테크기업이라고 해도 대부분 
TV 등의 조립산업에 머무르고 있다. 인도의 실리콘 플래트인 방갈로나 대만의 新竹하이테크 파크에서조차 제품의 
대부분은 다른 곳에서 설계되어 타사 브랜드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제국의 하이테크기업의 주가는 주식전
체의 0.5%인 반면, 일본에서는 5%, 미국에서는 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근대화는 많은 아시아제국에게 최우선 사항으로 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입할 때에
는 기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동북부에 7.2억 달러를 투자하여 컴퓨터 칩 공장을 설립하였다. 
중국 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동사는 중국의 이동전화시장에서 커다란 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술이전을 해야할 시기라
고 말하고 있다. 

대만의 新竹 하이테크 파크는 대만 정부시책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대만인 기술자를 실리콘벨리로부
터 불러들일 목적으로 1980년에 건설되었는데, 기업에게는 값싼 임대료, 5년간의 세금면제, 정부의 비개입이 보증되
었다. 

新竹 하이테크 파크의 진출기업은 4만 2천만 명을 고용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매상고 비율은 전국 평균이 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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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5.5%에 달하고 있다. 하이테크 파크의 반도체공장의 생산성은 미국 I사를 제외한 미국 칩 메이커에 보다도 
50%높다. 하이테크 파크에는 A사 뿐 아니라 칩 기업 T사, 위성통신의 최첨단 중소기업 M사 등도 입지하고 있다. 

新竹 하이테크파크의 성공에 따라 대만기업의 1995년의 컴퓨터 매상고는 2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계획 중인 두 
번째의 하이테크파크는 바이오테크놀로지나 마이크로머쉰에 역점이 두어질 것 같다. 新竹하이테크파크는 catch-up
형으로 우수한 생산효율, 양호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분야에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이테크파크 담당국장
은 말하고 있다. 대만의 대학원생의 85%가 산업계로 가지않고 대학에 남아 있는 것도 한 원인일 것이다. 

대만의 新竹을 성공례로 본다면, 인도의 성공례로는 방갈로가 있다. 구미기업은 저임금의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찾
아, 기후와 연구소가 좋은 점에서 방갈로를 선정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인허가 규제나 고율보호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대부분은 인도의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위성통신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아시아제국도 자국에 하이테크센터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예를 들면 A사가 칩의 조립·검사에

서 모두 유명한데, 방콕 근교에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미국에 있는 태국인 기술자를 불러들일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중국반환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위성방송을 유치하여 멀티미디어센터가 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의 기적을 가져온 교육과 적응성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기술분야에서도 기적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아시아 
학생이 응용과학이나 공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미국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적응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기업은 필
요한 기술의 대부분을 제휴에 의해 또 기업매수에 의해 얻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복합기업 C사의 제휴외국기업에는 
통신분야 미국기업 N사, 자동2륜차분야의 일본기업 H사 등이 있다. 

외국기업과의 제휴관계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된다. 만약 기술을 잘 흡수할 수 있다면 모두 독립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기업 C사는 바야흐로 농업이나 양식기술에서는 외국기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신
분야에서도 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망한 기업은 대만의 新竹이나 인도의 방갈로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소전문 수출기업이 될 것 같다. 
태국의 A사는 중국계 태국인 실업가가 지배하고 있는데, 간부 10명중, 태국인은 2명 뿐이다. 대만의 반도체기업 T사
는 미국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50명 고용하고 있다. 간부사원 중 26명은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며, 
그 중 10명은 미국의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다. 

이들 기업에 공통적인 점은 부가가치증가에 대한 노력이다. 태국의 반도체 기업 A사는 칩 검사만의 업무에서 탈피하
여 미국 반도체기업 T사와 제휴하여 칩을 제조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기업 W사는 보다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대만의 하이테크기업 A사는 지명도가 있는 가전제품을 포함한 기기메이커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사는 여전히 일본전기기업 H사의 컴퓨터 외의 대부분의 기업 브랜드의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A사는 자사 브랜드로 세계 제7위의 퍼스컴 메이커가 되고 있다. <工業技術, 1996년 5월호> 

미국의 연구개발집약형 산업의 미래 

미국의 미래재단(Institute for the Future)은 미국의 8개 기간산업에 걸친 최첨단기업 16개사로부터의 하이레벨 
전문가에 의한 태스크 포오스를 형성하여 미국의 연구개발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미국의 연구개발집약형 산업의 미
래」를 발표하였다(1995년 8월).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크게 선행해야 할 미국의 기초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신장이 최근 눈에 띄게 적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 세기를 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안전하고 매력에 가득찬 사회는 과학기술연구의 성과에 의한 바가 크다. 수송에서 오락이나 전기가정제품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연구의 혜택은 일상생활의 무수한 영역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 화학,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약품, 과학기기, 반도체 및 전자기기, 그리고 소프트웨
어의 8개 산업분야는 미국의 연구개발경비 투자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8개 업종의 순매상고의 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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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투입되며, 500억 달러를 넘는 무역 흑자가 이들 업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정세와 국내에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등에 의한 각종 제약은 연구집약형 산업이 계속해서 생
활수준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연구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의 감소, 연구에 드는 경비의 증가, 개인 및 법인의 저축율이 낮은 점, 규제환
경으로부터의 위험에 의한 의욕 감퇴,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의 불충분 등을 들 수 있다. 또 공적인 연구개발투
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액을 증가시키려는 것을 점점 곤란하게 할 것이라는 두가지의 추세
가 있다. 하나는 의무적인 지출이 증가경향에 있는 것으로, 이미 연방예산의 55%를 차지하기에 이르고 있다. 2000
년에는 70%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 또 하나는 채무이자의 지불이 이미 예산전체의 13%로 까지 올라 있어, 적자액
이 삭감되지 않는 한 더욱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점이다. 자유재량적 예산이 감소하는 한편, 새로운 陳情을 예정하고 
있는 이익단체는 더욱 증가하게 되어 현재의 불만 해결을 위해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연구에 대
한 장기적인 국가의 투자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쟁상대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공공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미국은 심각하게 장기적인 후퇴에 빠질 위험을 안
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관민 쌍방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
면 안된다. 연구개발투자액을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GDP의 3%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책임은 기초연구와 과학적 교육의 면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응용연구개발에 관한 민
간부문의 투자액을 이끌어 내도록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GDP의 3%에 상당하는 연구개발투자를 실
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작업과제로서 다음의 5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1)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액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냉전의 종결은 국방 관련 연구와 기초연구와의 지출액을 同額으로 하는 좋은 기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방의 연구
개발지출을 GDP의 1%에 상당하는 680억 달러(1993년도)로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연구개발지출의 약 
60%가 국방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50%정도로 억제하고 나머지는 국방 이외의 기초 및 응용연구에 투입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부문에 의해서만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최신예 연구소와 과학기기는 미국의 앞으로의 경쟁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학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연구소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연구집약
형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공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지적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2)정부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는 인센티브의 부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세에 있어서의 우대조치를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것
으로 하며, 캐피탈 게인 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에 있어서 기관투자가가 보다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3)시장의 힘을 보다 더 활용하여 혁신에 관련된 위험을 삭감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창조하도록 의식적으로 행동하
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혁신적인 기업이 소송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을 위한 국가레벨에서의 
기준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시장의 힘이 규칙의 운용에 있어 관건이 되는 역할을 맡도록 유
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협력적인 연구개발벤쳐기업과 세계규모에서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독점금지정책
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4)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이 연구개발투자로부터의 담보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ATT
의 새로운 일반협정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한 틀이 제시되었다. 정부
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의 정비와 시행의 노력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 다. 정부는 또 증가를 계속하는 전자정
보로서의 아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탈화 된 정보를 법령에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암호(encription)기술
은 매력있는 세계시장을 개설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적 행위를 방지하고 정보 하이웨이의 상업적 이용을 추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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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산업계로부터 동등한 부담을 요구하고, 또 특허권을 줄 수 있도록 연구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대학이나 국립연
구기관에 있어서의 아이디어의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지
원을 제공하며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연구 컨소시엄, 벤쳐, 제도적 또는 국제적 환경을 초월한 파트너쉽 등의 생산
적인 협력연구 개발벤쳐를 지원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냉전 종결을 비롯한 이러한 의미에서 과도기에 있는 미국 및 세계의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이 
GDP 3%에 상당하는 연구개발투자를 실현해야 하고,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국방연구개발에 투입해 온 투자를 보다 
폭넓은 성과가 기대되는 기초적인 연구로 돌리며,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工業技術, 1996년 5월호> 

러시아의 과학기술환경 동향 

러시아는 작년 12월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제1당이 되어, 연구자는 새로운 정치환경하에서 과학기술이 어떻
게 다루어지는가를 주시하고 있다. 좋은 징후로는, 하원 과학교육위원회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재정위기에 대해
서 심의를 시작한 점이다.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가 중단되어, 연구자는 모스크바의 거리로 나가게 되었다. 2월 17일, 
하원은 특별결의를 채택하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연구소의 부채를 모두 정부가 지불하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예
산집행의 지체에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반면, 하원에 많은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과학교육위원회와 신규 과학기술전환위원회와의 소관분야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또 공산당원에 의해 차지되는 위원회장 수의 증가에 의해 건설적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을 우려도 있다. 과학교육위원장에는 공산당원인 메르니코프씨가 취임하였는데, 그의 조정능력은 신뢰를 받고 있다. 
메르니코프씨는 연구소와 연구그룹 업무의 법적틀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란이나 리비아의 대학이 구소련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등의 빈궁한 과학자에 대한 구인활동
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들 3개국과 미국의 관계자가 말하고 있다. 미국민생 연구개발기금(CRDF)은 구소련의 
군사과학자를 민생연구에 종사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이란이나 리비아는 테러를 지원하고 있어 그들 
나라의 구인활동에 의한 군사기술유출의 위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동 기금의 회장은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루지아의 트비리시 대학의 물리학자에 대한 구인활동은 리비아와 이란에 의해 작년 가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되었
다. 1~2년의 계약기간으로 월급 1,0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소련 과학자의 월급인 10~150달러에 비하
면 매우 많은 것이다. 트비리시 대학의 반도체물리학자에 의하면, 한 사람의 플라즈마물리학자가 이란에 갔고, 수명
의 물리학자가 리비아와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리비아나 이란은 우크라이나의 물리학자, 생물학자, 아제르바이잔의 
물리학자들도 구하고 있다. 이들 과학자가 군사연구을 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구미로부터의 지원금이 부족하므로 
과학자의 유출은 계속 증가할지도 모른다. 

<Science, 1996년 3월 15일, 22일자> 

일본 통산성, 산업계와 개도국의 환경대책 검토 

일본 통산성은 24일, 아시아지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책과제의 검토를 위해 관련 부문과 산
업계 등으로 구성되는 「아시아 환경대책연구회」를 발족시킨다.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電源開

發 외에 新日鐵, 三菱商事, 日立製作所 등 환경 관련 산업에 노력하는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하여 금년 가을에 보고서
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력해 온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설비에 대한 비용삭
감이나 도입촉진책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개도국과의 정책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통
산성의 통상정책국이나 환경입지국, 자원에너지청 등 관계부문의 간부와 관계단체, 기업의 담당인원 등으로 구성된
다. 산업계로부터는 3개사 이외에 10개사 정도가 더 참가하고 있다. 통산성은 92년에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필리핀, 인도의 6개국과 환경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클린에이드 플랜」을 시작하여 모델 플랜트 등의 사
업을 추진해왔는데, 개도국에게 높아지고 있는 환경대책을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새서는 설비비용삭감이나 도입지
원조치 등 법제도의 충실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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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 환경관련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경험이나 요망을 토대로 일본의 협력가능성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린에이드 플랜사업의 성과를 보급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①기술적 개선점, ②개도국에
게 요구되는 정책과제, ③일본정부의 협력, ④산업계가 노력해야 할 과제의 4가지 항목을 검토한다. 24일에 제1회 연
구회를 개최하고 총 5회 정도의 모임을 거쳐 금년 가을을 목표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산성은 보고서를 토대
로 당면한 클린에이드 플랜의 대상국과 환경 보전설비의 보급을 목표로 한 정책대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 日本工業新聞, 1995년 5월 15일자> 

중국·대만, 농업분야에서 협력 

중국과 대만이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에 착수한다. 중국의 國務院이 南部의 海南省을 「兩岸(중국·대만)농업합작시험

기지」로 지정할 방침을 굳힘에 따른 것이다. 대만측에서도 일본의 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영농조직의 보급을 축
으로 적극지원을 강구한다. 정치레벨에서는 곡절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대만관계이지만, 민생분야에서의 실질관계

의 행방을 나타내는 경우로 주목된다. 

국영 신화사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3월 하순 共産黨 政治局會議, 4월의 經濟特區工作會議라는 매우 높은 레벨의 
기관협의를 거쳐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해남성에서 대만과의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방침을 승인하였다. 이 방침
은 이미 해남성에 전달되었으며, 국무원에서 관련법규에 대한 책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성의 毛志君 副省長은 
지정이유로서 ①대만과 자연조건이 유사하고, ②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있고 상품작물의 생산 등 농업과 상업의 결합
이 용이하며, ③省內에서만 200개사 정도의 대만기업의 투자실적이 있음 등을 들었다. 

시험기지의 청사진은 앞으로의 법규책정을 지켜보고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측에서는 중국대만교류로 政經 官民의 
분리를 용인하고 있는 외에, 대만측에서도 제3국으로의 농업원조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중국과의 농업협력에 자신
을 가지고 있다. 중국측이 해남성에서 농업협력 추진을 결정함을 받아들여 대만의 行政院 農業委員會는 대만농정의 
기간조직인 「農會」를 해남성에 설립하기 위해 전문가를 6월에 현지에 파견할 방침이다. 대만측에서는 해남성에서 
조업중인 대만기업이 농업분야에 많이 관여하고 있는 외에, 중국측으로부터 「農會」설립에 요청이 강한 것을 토대
로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다. 대만의 「農會」는 일본의 농협과 같은 영농조직으로, 중국측은 농촌개혁의 일환으로서 
80년대부터 연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대만간의 실질교류에서는 이 밖에 통신분야에 제3국·지역을 경유하는 

현재의 통신시스템에 대체하여 쌍방이 보유하는 지상, 해저케이블을 접속함으로써 직접 통신의 실현을 꾀하는 구상
이 대만측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방식이 실현됨으로써 현재의 간접루트의 유지에 필요한 연간 수십만 대만 元에 이
르는 통신경비가 삭감될수 있을 것으로 대만측에서는 시산하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5월 29일자> 

일본 중소기업청, 내년도 시책으로 벤쳐기업지원 

일본 통산성 중소기업청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한 벤쳐기업지원책을 내년도 시책의 중점과제로 삼고, 경영자, 기술
자 등 인력의 유동화를 추진하는 외에, 「벤쳐 캐피탈리스트 육성 프로그램」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6월 7일의 중소
기업근대화심의회 기획소위원회에서 논의, 7월중에 보고서를 발표한다. 금년도부터 노력하고 있는 자금조달지원책
과 더불어 인적자원을 강화·확충하여 벤쳐기업의 성장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금년도부터 

자치제의 벤쳐재단이나 벤쳐 캐피탈을 통하여 벤쳐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직접투자를 하는 자금조달지원책을 전
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책의 실효를 높이는데는 인력면에서의 지원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판단, 벤쳐기업의 성장
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한 시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벤쳐 캐피탈리스트 육성 프로그
램은 벤쳐 캐피탈의 대부분이 투자보다 융자에 중점을 둔「위험이 큰 創業期의 벤쳐기업지원을 게을리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컨설턴트 등 경영지원과 투자에 의한 벤쳐창업지원을 하는 것이
다. 한편으로 외적자금의 도입에 의한 창업자가 가진 주식비율저하 등으로 사업의욕을 꺾지 않도록 벤쳐기업의 기술
개발성과와 창업자의 노무신용 등을 가미할 수 있는 기업조직제도의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금년도부터 벤쳐기업과 투자가의 매칭의 장으로서 시작한 「벤쳐 플라자」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동경영자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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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인적자원의 매칭 가능성도 모색한다. 또 벤쳐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력공급의 관점에서도 대학
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벤쳐육성기관의 정비와 국제화 대응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한다. 중소기업근대화
심의회의 기획소위원회는 小川英次 中京 대학교수를 위원장으로 벤쳐 캐피탈, 학심경험자, 자치체, 벤쳐기업 등 26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월 7일의 논의를 거쳐 7월중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내년도 시책에 반영시키려
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5월 30일자> 

<담당 :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朴敬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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